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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 전반적으로 하락  

특히 정치권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아  

 

한국인의 주요 기관 및 제도에 대한 신뢰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이들 기관에 대한 불신이 늘고 있는 것은 갈등 해소능력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신뢰(trust)를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핵심요소로 봤다. 신뢰를 통해 사회발전에 필요한 부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면에서 사회 전반의 신뢰 하락은 성장자본의 잠식으로도 볼 수 있어 심각한 

문제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주요 기관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1 각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0점=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에서 “10점=매우 신뢰한다”의 척도를 

이용해 측정했다. 조사 결과, 조사에 포함된 11개 주요 기관에 대한 한국인의 불신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 평균값은 2013년 4.43점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계속 하락해 올해 

3.91점까지 떨어졌다.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전체 신뢰도 평균값이 4점대 아래로 

하락했다.  

 

                                                
1 아산정책연구원 정기조사 자료(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1% 포인트; 조사방법: 유/무선 RDD 

면접조사;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특히 정치권에 대한 한국인의 불신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국회 신뢰도는 올해에도 

2점대(2.67점)에 머물렀다. 2013년 3.01점을 기록했지만 이를 제외하면 모두 2점대로 

매우 낮았다. 순위로도 국회 신뢰도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최하위를 면하지 못했다. 이 

결과는 국회가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로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국회 다음으로 불신의 대상은 사법부였다. 사법부는 2013년 이래 하위권(8위-10위-10위-

10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4.10점에서 계속 하락해 올해는 3.29점까지 

떨어졌다. 앞선 결과와 함께 보면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한국인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국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정치적, 법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이들이 내놓은 해법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는 다시 갈등의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더 큰 문제다.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3.77점으로 낮은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언론 

신뢰도는 지난해까지 매년 9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을 맴돌았다. 올해도 8위로 여전히 

하위권이었다.  

 

올해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군대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부 신뢰도(4.07점→ 3.53점)의 하락폭이 0.54점으로 가장 컸다. 

순위도 작년(7위)보다 두 계단 하락해 9위까지 떨어졌다. 다음으로는 대통령, 대기업 

신뢰도의 하락폭이 컸는데 이들의 신뢰도는 0.38점씩 떨어지며 각각 4.34점, 3.99점을 

기록했다. 순위로는 대통령이 4위, 대기업이 6위였다.  

 

조사 대상 중 군대, 대학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이들의 신뢰도는 

보통 수준의 신뢰를 의미하는 5점 내외에 불과했다. 더 우려할 점은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기록한 이들의 신뢰도(군대 제외)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까지 확장해도 

조사 대상 중 5점 이상을 기록한 곳은 올해 군대(5.24점)가 유일했다. 이는 우리사회 전반에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다.  



 

 

 

표 1. 시기별 한국인의 주요 기관 신뢰도2 (단위: 10점 만점)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군대 5.68 4.67 4.93 5.24 

대학 4.68 4.79 4.68 4.63 

시민단체 4.66 4.50 4.41 4.37 

대통령 6.36 5.44 4.72 4.34 

노동조합 4.35 4.27 4.37 4.14 

대기업 4.45 4.34 4.37 3.99 

종교단체 3.99 3.87 3.98 3.89 

언론 4.10 3.86 3.90 3.77 

정부 4.93 4.26 4.07 3.53 

사법부 4.10 3.69 3.68 3.29 

국회 3.01 2.85 2.54 2.67 

평균 4.43 4.16 4.10 3.91 

 

다음으로 신뢰도는 시민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들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순위도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 본 블로그의 내용은 연구진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2 조사기간: 2013년 8월 27~29일, 2014년 7월 20~22일, 2015년 7월 8~10일.  

총 11개 대상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함. 표(순위)는 2016년 신뢰도를 기준으로 정렬.  


